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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간화선 생활화의 시
대. 육근ㆍ육경이 뭔

지도 모르고, 하나가 일체, 나
와 남이 왜 같고 다른지도 모
르면서 부처되겠다고 가부좌
틀고 앉는 사람이 부쩍 늘은
요즘이다. 아무것도 모르는데
앉아만 있다 해서 부처가 될
수있을까? <화엄경><금강경>

등팔만사천법문을갖고50여년동안정법안장을꿰
뚫는 강의로 정평이 나있는 각성 스님(부산 화엄사
회주)에게깨달음에이르는방법등을물었다.
“선과교가모두부처님의도입니다. 특히교는선
을 알기 전 기초지식으로 반드시 필요하지요. 또 염
불은누구나쉽게도에이르는지름길입니다.”평생
글공부에매진했던경학자가난데없이염불을권했
다. “<화엄경>에도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모두 친
견한 후 문수보살을 친견했을 때 십대원왕(十大願
往)으로극락세계에왕생하도록가르치지않았는가”
라고 말한 스님은 화엄학 대가로 알려진 자신이 염
불을권하는것이전혀새삼스럽지않다고말했다.
스님이염불을권하는이유는무엇일까? “말세중

생은 염불을 해야 성불이 빠릅니다. 참선은 상근기
가 수행하기 좋은 것이지만, 상근기ㆍ하근기 모두
성불하기가장좋은방편은바로염불이지요.”
많은 염불법 가운데 각성 스님이 권하는 염불법

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. “상근기는 나무아미타불을
송하지않더라도쉼없이염하면되고, 하근기는나
무아미타불 염송을 함께 하면 됩니다. 재가자는 염
주를돌리면서나무아미타불을송하는것이염불을
가까이하기쉬운방법이겠지요.”염불에만정신집

중하다보면염불삼매에이르고현생에극락을만들
수있다는것이스님의말씀이다. 
“<정토삼부경>에 한번만 진심으로 염해도 극락
세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. 염불로 삼매에 이르면
내가부처가되고, 내몸이바로극락세계가됩니다.
<화엄경>에서‘한 티끌이 그 안에 온 우주를 머금
었다(一微塵中含十方)’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
다.”이해를돕는설명이이어졌다.

하지만 그것도 바쁘다며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
봤기때문일까? 스님은“바쁜일상에염불하기어려

우면잠자리에들기전과후라도잠시만짬을내서
쪽을향해합장하고나무아미타불10번만염송하면
된다”고말했다. 각성스님은“다만그리운임, 부모
님을 그리는 것보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언제 어느
순간에도아미타불모습을떠올려야한다”며염불행
자의마음가짐을당부했다.
‘나와남이다르지않다’는자타불이(自他不二)가
말과 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염불을 통해 아미타
불과내가하나가되는것을뜻한다는각성스님. 스
님은마음이곧극락정토라는유심정토(唯心淨土)나
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라는 자성미타(自性彌陀)라고
말했다. 결국 각성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주관
과객관이동시에사라진상태다.
각성 스님은 어떻게 공부했을까? 점점 궁금해졌

다. 스님은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8세부터 <사서
삼경> 등을 공부했다. 그 덕에 출가 후 한문 경전을
보는데 남보다 빨랐다. 해인사 백련암에서 도원 율
사를은사로출가한 18세때, 다른출가자처럼참선
부터 시작했다. 참선도 뭔가 알고 해야겠다 싶어 강
원에가서탄허₩운허₩관응스님등고명한선지식에
게 경학을 공부했고, 그것이 평생 경전 공부하는 큰
밑천이 됐다. 강원과정 후 사교입선(捨敎入禪)에 목
적을두고선수행에전념하기도했다. 4₩19 직후영
천 은해사에 강원이 설립되면서 이후 6년여를 은해

사에서 강주로 살았다. 한번 강주로 이름을 내니 이
후에도 통도사, 범어사 등 여러 곳에서 강주로 살게
됐다. 스님은“실참을하고싶었지만강의를하는것
도 부처님 법을 펼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
그래서그후부터큰거부감없이교학에매진했다”
며“글로만푸는경우가안타깝다. 경전을제대로보
려면 우선 마음공부가 돼야 하고, 부처님 말씀을 제
대로알아야한다”고당부했다. 
스님은 <금강경> 사구게를 예로 들었다. “‘무릇

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(凡所有相 皆是虛
妄)’는것을두고현실을부정하는견해도있습니다.
하지만아공(我空), 법공(法空), 구공(俱空) 삼공의도
리를아는것이바로아는것아니겠습니까?”‘만약
모든상이상아님을보면바로여래를본다(樎見諸

相非相卽見如槏)’는구절은, 우리가알고있는구마
라집역과는 달리 범본에는‘제상과 비상을 보면 여
래를본다’고돼있다고말했다. 
하지만 스님도 공부할 때 많은 장애가 왔다고 했

다. “제게는세개의주머니가있습니다. 경전공부한
경주머니와 심신을 괴롭혔던 병주머니, 약주머니가
제가가진세개의주머니지요.”하지만스님은이를
장애로여기지않는다. “원치않아도평생차고다녔
던 병 주머니, 약주머니지만 조금도 원망 않습니다.
병고로양약을삼으라는<보왕삼매론> 구절처럼몸
이불편한덕분에시간귀한줄알게됐습니다. 그덕
에분심을내서더열심히공부할수있었고, 한의학
등에조예도넓힐수있었지요.”평생병주머니, 약주
머니를대한스님의마음자세였다. 
병마와 싸우면서도 경주머니를 놓지 않았던 각성

스님이 체득한 공 도리는 어땠을까? 스님은 사미계
수지후유가사도성암에서공부할때은사스님에게

‘옴마니반메훔’진언을 항상 수지독송 하라는 가르
침을받았다. 
“은사스님의가르침대로낮이고밤이고진언을갖
고 용맹정진했습니다. 얼마가 됐을까요? 진언 수행
을 하니 세살 이후의 기억이 모두 또렷해졌습니다.
사람이 올 것을 미리 안다던가 하는 약간의 신통도
생겼습니다. 하지만밤낮을가리지않고정진했지만
머릿속에는육자주가염주처럼쉬지않고돌고있었
습니다. 그때 문득 육근이 없다는데 이것도 없애야
겠다싶었습니다. 육자주까지버려야겠다고마음먹
었습니다. 그 순간 나도 세계도 우주공간도 없음을
체험했지요.”
그순간에대해스님은“평소<반야심경>의‘무안

이비설신의’라는구절에의문이있었는데순간그런

의심들이모두해소됐다. 모두놓아버려야겠다고생
각한그순간주관과객관을모두여읜공을체험하
게된것”이라고말했다. 그이후스님에게는 <금강
경> <대승기신론> 등경전이새롭게보이며이해가
잘됐다고한다. 이것을두고각성스님은“<능엄경>
에 내적으로 몸과 마음을 벗어나고, 외적으로 세계
도벗어난것이마치새가새장을벗어난것과같다
고한것이나, <대승기신론>에모든육진경계가마
음에의해생기고, 마음을떠나면없다고한공의도
리를체득한것과같다”고설명했다.
“지금도가슴한켠에불보살은수백겁무진장설
법을하신다는말로경책을삼고있다”는스님은자
신이갖고있는경전에대한해박한지식은모두중
생을위한것이라고말했다. “20년전통일호침대칸
에몸을싣고밤새기차를타고다녀도힘든줄몰랐
는데, 요즘은KTX로3시간도못돼도착해도힘이드
네요. 글공부가 깊고 도가 무르익어도 육체가 노쇠
하는 섭리는 막지 못합니다. 이젠 목숨이 다하는 순
간에도아미타불을염해극락왕생하고싶습니다.”
평생을경전공부한스님이무엇때문에극락왕생

을바라는것일까? “젊어서는즉신성불하겠다고기
고만장했지만, 경전공부에는끝이없었습니다. 아직
도배울것이많은데몸은노쇠했으니극락왕생해서
못다한공부를계속해야하지않겠습니까.”
“갈때가더라도주워담은경주머니는다비우고
가야한다”며 강의시간에 맞춰 스님은 자리를 떠났
다. 자타불이(自他不二), 유심정토(唯心淨土), 자성미
타(自性彌陀)를말씀했던스님은아미타불의화신이
었고, 스님과의법석은극락정토였다.     

글₩사진=조동섭기자cetana@buddhapia.com

각성스님 (부산화엄사회주)

“님그리워하는것보다
지극히염불하세요”

경전공부는글이아니라마음으로하는것

경₩병₩약담긴주머니세개가재산의전부

각성스님은1938년전남장성출생. 한학자집안에서
태어나여덟살부터한학을배웠다. 18세인1955년해
인사백련암에서도원스님을은사로출가했다. 탄허ㆍ
운허₩관응 등 당대 선지식들로부터 경학을 익혔다. 영
천은해사를시작으로50여년동안부산화엄사, 보명
선원, 조계사 등에서 쉽고 재미있는 정통 원전 강의로
대중의관심을한몸에받아왔다. 강해저서로는<능가
경> <능엄경> <구사론> <대승기신론> 등이 있다. 매주
토요일 오후 4시부터 보명선원에서 <유식론> <선가귀
감> <아미타경> <무량수경> 등을 강의 중이다. (02)
2273-8484

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-14

코막힘한방(韓方)으로해결!!
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-중-2672호

한의학박사 원장 노 동 일보건학박사

전)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
(매주수요일오후휴진) ☎053)552-8800

코막힘,비염,축농증 답답하시죠?
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(韓方)으로 치료해 보세요!!


